
PAC, 수은 규제강화
중원화학, 수은 기준치 이상 검출로 관납정지

상수도의 정수처리제로 사용되는 PAC 에서 수은이 검출돼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영등포 사업정수장에 납품된 상수도 정수약품( P A C )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

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중원화학이 조합으로부터 관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

황산반토조합은 9 4년 1 1월1 4일 영등포정수장이 중원화학이 납품한 폴리염화알루미늄( P A C )에서 수

은이 기준치( 0 . 2 p p m )이상 검출됐다고 밝힘에 따라 1 1월1 9일 이후 중원화학에 대해 9 4년 잔여량에

대한 관납 납품에 대해 배정 중단을 통보했다.

황산반토조합은 중원화학에 대해 품질기준강화 및 검사기능강화를 촉구했으며 9 5년 관납에 대해서

는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.

중원화학에 대한 행정조치는 공업진흥청에서 실사가 이루어진 후 9 5년초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

다. 

이에따라 중원화학은 관납을 중단하고 있는데 중원화학의 관납물량 비중은 생산능력(월 6 0 0루베)대

비 7 0 %를 차지하고 있다.

중원화학은 8 7년부터 영등포정수장 등에 매년 1 0 0 0루베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9 4년 9월과 1 0월에

도 영등포정수장과 팔당수원지·수자원공사 등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중원화학은 영등포정수장의 잔류물량을 즉시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중원화학은 K S인증 제조기업으로 P A C과 기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행정조치에 관심이 모

아지고 있다. 

한편, 영등포사업소는 1 0월1 2일 중원화학으로부터 PAC 180루베를 구입해 자체 탱크에 보관한후 보

건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환경원으로부터 수은이 기준치( 0 . 2 p p m )이상 검

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.

보건환경연구원은 1 3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한후 적합·부적합 여부만을 밝히고 있다. 이에대해 업계

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이의가 있으

면 업계와 함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

P A C은 정수장별로 2 ~ 3개월단위로 공급받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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